
제주항공은 제주기점 국내선에서 지

난 4일과 5일 이틀 연속으로 세자릿

수인 101편을 운항하며 하루 기준

역대 최다 운항편수를 기록했다고 6

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4일 제주~김포

노선 46편 등 101편을 운항, 역대 최

다인 1만7029명을 수송했다. 탑승률

은 90%를 기록했다. 다음날인 5일에

도 제주~김포 45편 등 총 101편을

운항해 1만6920명을 수송했다.

지난 3월 제주기점 국내선 1일 운

항편수는 79편 수준이었다. 이태윤기자

카카오(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제

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

식)와 함께 새로운 제주를 위한 지

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제주임팩트

챌린지 참가자를 이달 27일까지 모

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임팩트 챌린지는 카카오가

2008년부터 제주지역 사회공헌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의 지역문제 해결 프

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진행하

는 사업이다.

참여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제주지

역 관련 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면 무

엇이든 가능하며, 참여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

능하며, 2명 이상으로 구성된 5개 팀

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선정된 팀은 5월부터 5개월동안

디자인 씽킹 기반 문제해결 워크숍과

멘토링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고도화

하게 된다.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최

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지

원금을 받게 되고, 우수 프로젝트의

경우 후속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접수는 제주위드카카오(jeju.

kakao.com)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3월 한 달 제주에서 300건 넘는 물건

의 경매가 진행된 가운데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10년만에 가장 많아 장

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

션에 따르면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건수는 330건으로, 2019

년 12월(331건) 이후 1년 3개월만에

가장 많았다. 이 중 118건이 낙찰돼

35.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가

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70.0%, 평

균 응찰자수는 4.0명으로, 전국 평균

(낙찰률 41.6%, 낙찰가율 82.6%, 응

찰자수 4.2명)을 모두 밑돌았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경매가 100

건 진행돼 2011년 8월(102건) 이후

10여년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53

건이 새 주인을 찾아 53.0%의 낙찰

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70.1%

로, 전국 평균(87.8%)을 밑돌며 전

국 최저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

는 5.6명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경매

는 주택 수요자가 담보로 대출받은

후 갚지 못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음

을 감안하면 실물경기가 악화되면서

경매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 상업시설도 적잖은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경매에 나온 107

건 중 19건이 낙찰돼 낙찰률 17.8%,

낙찰가율 63.2%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7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업무 상업시설 경매진행

건수는 지난해 6월(109건) 이후 많

은 수준이고, 역대 기록으로도 11번

째로 확인됐다.

토지는 123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

돼 46건이 새 주인을 찾아 낙찰률

37.4%, 낙찰가율 73.3%, 평균 응찰

자수는 2.7명으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글로벌 생활용

품 기업 (주)락앤락, (재)아름다운

가게와 손잡고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진

이날 (사)제주올레에 따르면 락앤

락은 자원순환 연중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Love for planet) 의 올해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8월까지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기

를 수거,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운

영하고 있다.

기존 플레이스엘엘 매장 외에 아

름다운가게 서울 전 지점 27곳과 관

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올레 공식

안내소 4곳(7, 15, 18, 21코스)에 수

거함을 추가 설치하며 많은 사람들

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순환 인식

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올레에 설치된 수거함은 8월

까지 밀폐용기를 수거하고 하반기에

는 수거 품목을 변경해 캠페인을 이

어갈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제주올레 공식안내

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안 쓰는 플라

스틱 밀폐용기를 가져올 경우, 락앤

락 자사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

금 5000원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락앤락 제품뿐 아니

라 브랜드에 상관없이 다회용 플라

스틱 밀폐용기면 모두 가능하다. 업

사이클링을 위해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하며, 파손된 제품이어도

무방하다. 단, 일회용기는 제외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지역 9개 농협과 마늘을 계약재

배한 농가들이 오는 5월 결정될 농협

수매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제주산을 포함한 국내산 생산

예상량과 현재 재고량, 도매가격, 밭

떼기 거래가격 등을 감안할 때 가격

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해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그동안 9개 농협으로

구성된 마늘제주협의회에서 해마다

수매가를 일괄 결정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지역농협 상황에 맞게 가격

을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와 마늘 주

산지 농협에 따르면 마늘을 재배하

는 도내 1864농가에서 9개 농협과

계약재배한 2021년산 마늘은 9797t

규모다. 이들 계약재배 마늘에 대한

농협 수매가는 5월중 결정된다.

수매가는 그동안 마늘제주협의회

에서 일괄 결정해 왔는데 일부 농협

에서 농협별 여건에 맞춰 각각 정하

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검토중인 단

계로 알려졌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마늘협의회

에서 수매가를 결정할 때 일부 농협

별로 의견차가 있어 올해는 계약가

를 농협별 여건에 따라 정하는 방안

을 검토중 이라며 5월 열릴 마늘제

주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방식이 최종

정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도내 올해산 마늘 재배면적은

1795㏊로 전년(1943㏊)과 평년

(2112㏊) 대비 각각 7.6%, 15.0%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전년보다 7.3%, 평년보다 9.4% 줄어

든 2만3528㏊로 예상된다. 전국 생

산량은 평년 대비 2.1%, 전년 대비

5.2% 감소한 32만3000t 안팎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처럼 마늘 재배면적 감소와 함

께 깐마늘의 3월 도매가격은 상품 ㎏

당 7241원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2 0 1 9 년산 ( 3 8 8 6 원 )과 평년

(6528원)에 견주면 오름세가 뚜렷하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월

깐마늘 도매가격을 ㎏당 7300원 안

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3월말 기준 마늘 재고량이 2만

5416t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6%, 6.1% 감소한 것도 올해산 마

늘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한

요인이다.

대정 등 도내 마늘 주산지별 밭떼

기거래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3.3㎡

당 1만8000원 안팎으로, 지역별로

많게는 재배면적의 절반 넘게 거래

가 이뤄진 상태다. 밭떼기거래 가격

상승에 일부 계약재배농가에선 계약

해지 여부를 고민하며 농협에 문의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계약재배를 해지할 경우 일부

위약금과 향후 3년동안은 농협과 계

약재배를 할 수 없다. 문미숙기자

2021년 4월 7일 수요일6 경 제

6일
코스피지수 3127.08

+6.25
▲ 코스닥지수 968.63

-1.14
▼ 유가(WTI, 달러) 58.65

-2.8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40.92 1101.68 1EUR 1349.46 1296.80

100 1033.96 998.40 1CNY 179.56 162.46

이것이 제주 특산 양파입니다 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햇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마늘 재배농가들 농협 수매가격 촉각


